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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도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62작품으로, 초연부문 

30작품, 재연부문 32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

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

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창제는 작곡콩쿠르가 아니고 기획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페스티벌로, 오늘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이 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연주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번 심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한 항목은 작품에서 보이는 작가정신, 시대성, 기보의 

정확성 및 창의적인 관현악 접근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초연과 재연을 포

함하여 다양한 음악 양식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열정이 가득한 작품이 많아 심사를 

통해 선정 작품을 결정해야하는 점은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시대성에서 

벗어난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의 양식으로 바라보았다. 초연 작품은 국악기를 

포함한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성악과 

소규모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출품된 점이 이번 공모 작품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일부 작품에서 작품설명이 부족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기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많은 수의 성의 있는 곡들을 보았다. 혹시나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나 하는 

걱정의 마음으로 여러 번 살펴봤다. 올해 선정된 5작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자신의 음악 어법을 자신의 작품에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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